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 55
인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한다. 군대도 가지 않은 윤

씨가 울먹였다고 한다. 박근혜씨의 대국민사과 눈물처럼 맥

락이 없고 공감이 없다. 그냥 생뚱맞다는 생각이다.  

대체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것인가?

주요한 길목마다 “그대들의 이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

다” 혹은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수구세력들의 일사불란함이다. 

야당이 내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다. 기념일 자체가 정쟁

의 산물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안보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

권이 내놓은 궁여지책아니던가. 애국을 빙자한 반공멸공이

고, 안보를 빙자한 수구정권 수호아닌가. 누가 이런 쉬어터

진 빨갱이 굿판에 장단을 맞출 것인가?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보면서 혀를 찬다.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겠다가 아니라 처절한 패배를 잊지 않겠다는 것 아닌

가? 1999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발한 북한군을 물리쳤

던 제 1연평해전이 아닌, 피해가 많았던 제 2연평해전(2002
년 6월 29일)을 기억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름을 잊지 않겠

다고 적은 55용사를 보면 그 의도가 읽힌다. 제 2연평해전

(6명),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47명), 2010년 11월 23
일 연평도 피격(2명)이다. 천안함 사건을 끌어들여 매년 안

보장사를 해먹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에게 이렇게 당했어

요. 많이 아파요. 전 공산당이 싫어요. 때찌해주세요.” 딱 “

이승복 어린이” 수준이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

이가 아니라 훈련 중인 초계함이 어뢰에 맞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더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순신은 잊고 원균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다. 그래야 국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서해수호를 했다는 용사들은 실제로 

서해를 지키지 못했다. 국지전이었길래 망정이지 전면전이

었으면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다. 한마디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패잔병들이다. 이들이 임무수행중 희생된 것 자체는 

존중받아 마땅하며, 자초지종을 잘 따져서 같은 실패를 되

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뼈아픈 교훈이 아니라 나라

를 수호한 영웅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일은 그저 황당할 뿐

이다. 당장 제 1연평해전에서 승리한 장병들은 그럼 뭐가 되는가? 

한산도대첩(1592년)과 명량해전(1597년)에서 승리한 이순신과 조

선해군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1597년 칠천량에서 140여

척을 잃고 2만여명을 몰살시킨 원균의 참패는 나라를 지킨 헌신과 

희생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1951년 5월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중국군에게 허무하게 궤멸당한 유재흥의 3군단을 국토수호의 상

징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장병들은 호국영웅으로 길이길이 기억

해야 하는가? 허면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맥아더와 그 때 

희생되었던 장병들은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기회주의와 안보팔이

공을 세우면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고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

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패장인 최원일 함장이 최근 당당하게 고

개를 쳐들고 방송에 나섰다. 어뢰에 맞았든 암초에 부딪혔든 부하

장병 수십 명을 수장시킨 지휘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

쟁의 최대 치욕으로 기록된 현리전투의 패장 유재흥은 참형을 받

기는 커녕 박정희 정권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해먹었다. 한국군 7
사단과 2군단을 궤멸시켜 아군을 위기에 빠뜨리고, 3군단을 해체

시켜 군작전권을 미군에 넘기게 한 장본인이 2004년에는 노무현

씨의 군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현충원이 웬말이냐. 

수구세력의 정체성과 정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념도 뭐도 

아닌 힘과 돈을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유씨는 일본군 장

교로 독립군과 맞섰고 미군정 시절 제주 4.3항쟁을 짓밟았음에도 

승승장구했다. 미군을 등에 업고 친일세력을 앞세워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사출신인 윤석열씨가 검사들과 지

인들을 요직에 앉힌 것도 마찬가지다. 최씨도 수구정권에서 북한

군에게 피격을 받았기 때문에 안보장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

다. 국민을 편갈라 줄세우는 빨갱이 타령에 적합한 상품이었기 때

문이다. 만일 신상필벌에 엄격한 정권이었다면, 만일 일본자위대

에게 쥐어터졌다면 유씨든 최씨든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승리를 꿈꾸지 못하는 만년 패자의 정신줄

수구세력은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포악한 모습이

다.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거나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는 열

등감과 무기력증이다. 일본이 강제로 쳐들어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초를 당했다는 식

이다. 자학이다. 허니 일본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바

로 꼬리를 내리고 사죄하기는 커녕 불매운동과 국산화라니... 하

물며 미국의 요구에 감히 고개 빳빳이 들고 토를 다는 일임에랴.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강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일본 

앞에 허리를 접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목숨줄처럼 잡고 있는 까

닭이다. 간이든 쓸개든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신들이 호의호식하

면 그만이다. 악착같이 약자를 쥐어짜서 조공으로 바친다. 국민들

이 성노예로 끌려가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여 299명이 익사당하고, 

2022년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당했지만 무슨 대수인가? 강자가 

원하는 안보장사에 들러리가 되어줄 패전 55용사만이 귀할 뿐이

다. 감히 승리를 꿈꾸지도 못하는 만년 패자의 정신줄이다.

서해를 수호하지 못한  서해수호용사

월간

최
소
주
의
행
정
학

제
8
권
3
호

2
0
2
3
년
3
월

© 2023 최소주의행정학 만듦새: 행정학웹진 글장인: 박헌명 펴낸이: 박헌명 펴낸날: 2023년 4월 3일

오늘은 3월의 

네째 금요일

이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제 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사건에서 생명을 

잃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

하기 위해 2016년 제

정된 법정기념일이라

고 한다. 윤석열씨는 


